
○ 한국전력공사 이사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낸 문희성(전기공학 1957년 졸업) 

동문이 지난해 사별한 배우자 명의로 ‘박종식 장학금’을 설립하고 기금 1억 5,000만

원을 쾌척했다.

○ 서울대는 지난 3월 18일(금) 총장실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하였으며 성낙인 총장과 문

희성 동문을 비롯해 황금택 생활과학대학 학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했다.

○ 성낙인 총장은 “부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후배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보내주신 기금

은 서울대 구성원 모두에게 깊이 각인될 것”이라며 “교육자이셨던 故박종식 동문님

의 뜻을 받들어 생활대의 비전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선한 

인재로 성장하는데 소중히 활용하겠다”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 

○ 문희성 동문은 “한평생 교육자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부인의 후배들에게 나누

고 베푸는 것은 동문 부부로서 당연한 도리”라며 “평소 모교에 대한 사랑이 지대했

던 아내의 이름을 평생 기리고 나아가 이 장학기금을 받은 장학생들이 대한민국의 

귀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○ 문희성 기부자의 부인인 故박종식(가정교육 1958년 졸업) 동문은 덕성여대 교수를 

지냈으며 지난 2015년 10월 별세했다. 문희성·박종식 동문 부부는 이번 장학기금과 

더불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, 생활대, 공대 발전기금 등 지속적으로 서울대

를 후원해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다. 

○ 한국전력공사 이사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낸 문희성 동문은 반세기 동안 천연

가스 제조와 공급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을 이끌어 온 경영

인으로 널리 알려져있다. 학창시절 산악회 동아리 회원으로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

문 동문은 정년퇴임 후에도 꾸준히 한국산악회 회장, 세계산악연맹 이사를 역임하

고 현재 한국산악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.

  (사진설명: 감사패 전달 후 성낙인 총장(左)과 문희성 동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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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발전기금 기획팀 문의 변영현(02-871-1621)

제 목: 문희성 前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학금 쾌척

       지난해 별세한 부인 명의 기금 설립


